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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 배포일 : 2016년 11월 25일(금)
□ 담당자 : 남정수(010-6878-3064), 한선범(010-4731-4045), 이주용(010-5551-1450)
□ 홈페이지: bisang2016.net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bisang2016

법원결정 무시 ˙농민행진 봉쇄, 불법폭력집단 경찰을 규탄한다
박근혜 지키기에 혈안이 된 경찰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박근혜 퇴진을 전면에 내걸고 
땅끝에서 시작해 농기계를 이끌고 상경하는 "전봉준투쟁단" 농민들의 앞길을 경찰이 가로막은 것이
다. 현재 경찰은 안성인터체인지와 죽전에서 농민들의 서울진입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세종로까지 농기계가 진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단지 집회와 이후 행진을 진행할 때 농기계의 주정차를 제한하고 방송차를 이용하라고 했
을 뿐이다. 농민들이 트랙터와 트럭을 이끌고 서울로 들어오는 것도, 세종로까지 이동하는 것도 법원
은 모두 허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의 결정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무작정 도로를 틀어막고 있
다. 대체 누구의 명령으로, 어떤 권한으로 법원도 인정한 농민들의 상경을 경찰이 금지시킨단 말인
가! 4%짜리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보다 더 귀중하단 말인가!

11월 15일 시작한 농민들의 농기계 상경투쟁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힘차게 청와대를 향해 전진
해왔다. 오늘도 각종 영상과 사진을 통해 농기계의 상경대열이 널리 퍼졌고,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다
며 환호를 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전국민적 기대와 지지를 불법적으로 짓밟고 있는 
것이다. 경찰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통해 스스로 교통마비를 초래하고 있다. 농기계가 교통을 마
비시킨다고 허튼 변명하지 말라. 이 모든 불법과 폭력, 시민불편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한다. 

주권자의 권리는 내다버린 채 범죄자 대통령을 수호하는 불법경찰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당장 오늘 저녁 진행되는 대학생총궐기 집회와 행진에서 우리는 불법적으로 농민들의 이동
을 봉쇄하는 경찰의 폭력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지금, 함께 광화문에 모여 불법, 폭력경찰에 맞서
자. 경찰은 각오하라. 분노한 민중의 함성은 경찰의 불법 앞에 멈춰서지 않을 것이다.


